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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교황 “가장 약한 
사람 돕는 것은 

그리스도인 의무”

프란치스코 교황(사진)이 그리스도인이라면 

착취당하고 죽음의 위험에 빠진 가난하고 억

눌린 이민과 난민을 위로하는 참행복의 정신

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. 

난민 문제를 즉위 이후 최우선 관심사 중 하

나로 챙겨 온 교황은 2013년 7월 8일 자신의 

첫 로마 외부 사목방문지로 람페두사 섬을 찾

았다. 람페두사 섬은 유럽을 향하는 아프리카

와 중동 난민의‘관문’으로 당시 교황은 이곳

에서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을 추

모했다.

미사 강론에서 교황은“참행복의 그리스도

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, 이들에게 자

비를 베풀며,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이들을 

배불리 먹이고, 이들이 하느님의 부성적인 보

살핌을 느끼게 해주며,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

를 향한 여정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

다.”며“소외되고 억눌리며 차별과 학대로 고

통 받는 가련한 난민들이 주님께 호소를 하고 

있다. 난민은 그저 사회문제나 이주 관련 문제

가 아니라 인간들로, 오늘날 세계화된 사회에

서 버림받은 모든 이들을 상징한다”고 지적했

다. 교황은 또“가장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

우리의 의무”라면서“누구도 이 막대한 책임

을 면제받을 수 없다.”고 말했다.

열반은 죽음 아닌 완전한 자기해방

열반이란 말을 불교에서 죽음을 

대신해 사용하는 말이라고만 생각

한다면 이는 불교를 잘못 알고 있

는 것입니다. 열반이 죽음의 뜻으

로 사용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 

수 없어도, 흔히 열반이라고 하면 

죽음을 연상하게 되는 것은 사실

입니다.

 

그러나 열반이란 말에는 죽음이

란 소극적인 뜻만이 아닌 너무나 

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. 

이는 불교를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

닌, 조금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

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.

 

열반의 자리는 청정무구의 자리

입니다. 열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

번뇌의 알맹이로 변이된 자리이며, 

몸뚱이에서 일어나는 욕정의 불길

이 청정한 향기로 변화하는 과정입

니다.

 

열반을 증득(證得)한다는 것은 부

처가 깨달음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

이며, 부처의 진리 행업을 실천하는 

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이 부처의 

자리가 열반 구경지의 자리이므로 

여기에서는 번뇌의 티가 없고 욕심

의 흔적이 없습니다. 오직 바른법

에 귀의하여 바른 행을 닦아가는 

최상승(最上乘)의 과행을 저어 가

는 길이 바로 열반의 길입니다.

 

열반을 증득하는 길은 끊임 없

는 고난의 길이며, 수행의 길입니

다. 수행의 길이란 것은 영원한 진

리의 세계 속에 자아를 귀의시키는 

것입니다.

진리 속의 자아는 무아(無我)의 

나, 즉 나 없는‘나’입니다.‘나’를 

이름 짓지 않은‘나’로서 행함이 

‘참나’의 행업이므로 고난의 길

입니다.그러므로 증득하기 힘든 길

입니다. 자기를 바치지 않고, 번뇌

를 버리지 않고, 참회하지 않고, 계

(戒)를 지키지 않고서는 참다운 진

리인 부처의 고향에 돌아갈 수 없

습니다.

 

부처님도 육신의 고난과 정신적

인 고투로 이룩한 깨달음을 통해 

자기해방의 길을 얻었습니다. 자기

의 해방은‘참나’를 이룩하는 열반

의 광명입니다.

우리들 인간이 갖고 있는 육안은 

흐리고 어둡지만 열반의 눈은 광명

의 눈입니다. 이것은 걸림 없이 투

과하는 직사의 빛입니다. 굴곡 없

이 반사하고, 막힘 없이 관조하는 

지혜의 눈이 바로 열반의 빛입니다.

 

부처님은《열반경》에서“여래가 

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이는 열반을 

얻으리라 하였으니, 내가 지금 깨끗

한 계율을 닦는 일로 열반을 얻으

리라”하였습니다. 또한“세간의 계

율은 청정하다고 이름하지 않나니, 

왜냐하면 세간의 계율은 있음을 위

하는 연고이며, 성품이 결정되지 못

한 연고이며, 끝까지 이르지 못한 

연고이며, 모든 중생을 널리 위하지 

못하는 연고이니, 그러므로 깨끗하

지 못하다 이름하느니라.”라고 말

씀하셨습니다.

 

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

르는 길은 계행의 청정에 있다고 강

조하셨습니다.

계행이란 속제의 생활에서 지키

는 계행이 아니라 진제의 생활에서 

지키는 계행입니다. 열반의 의미가 

죽음의 의미가 아닌 것과 같이 생

명을 바쳐 증득한 것이므로, 종교 

생활의 최후 목적이 바로 열반인 

것입니다.

-청담 스님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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